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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르면 6월 12일 상장하나…I PO 일정 앞당긴다

등록 2026.05.16 04:33:41

[서울=뉴시스] 15일(현지 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주 증권신고서를 공개 전환하고, 6월 4일

기업설명회를 시작해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비공개기업 스페이스X 공장.(출처=글로블리 뉴스)

2026.05.16.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위성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 일정을 앞당기고 다음 달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 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주 증권신고서를 공개 전환하고, 6월 4일 기업설명회를 시

작해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가는 이르면 11일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일정은 당초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생일 무렵인 6월 말로 예정됐던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

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이 일정 단축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 3월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 나스닥100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뉴욕증권거래소(NYSE)

대신 나스닥 상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스닥1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며, 나스닥 측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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